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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18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신인상 심사평

 5·18문학상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52편, 동시 134편이 접수되었다. 5·18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작품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응모작품들을 꼼꼼히 읽었다. 
 동시는 지난해보다 응모자는 늘었으나, 작품성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중 <할아버지의 흉터>는 표현력과 주제를 드러내는 솜씨가 돋보였지만 함께 응모한 다른 
작품들과 편차가 커서 망설이게 하였다. 그 외 <흉터>, <아마도> 외 4편, <미얀마 사람
들> 외 4편의 작품도 깊이 살펴보았으나 완성도가 흠으로 남았다.
 동화에서는 행간에 숨겨 놓은 주제를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을 
중계하는 듯한 구성과, 기법을 차용한 작품이 많았다. 아마도 5·18정신이라는 주제에 얽
매이다 보니 생긴 결과이리라. 문학이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긴 하지만, 너무 현장 모습
을 재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문학이 아닌 르포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낡은 방법이다. 
 응모 작품마다 장점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중 <빛 한 조각>, <덕팔이 동생 덕구>, <24
시 목욕탕의 비밀> 세 작품을 최종심에 올렸다. 
 <빛 한 조각>은 소재가 신선했다. 가정집 벽장에서 5·18 당시 목판화가 대거 발견되었
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꿈속에 빠져들면서 아저씨를 만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너무 사실적인 표현과 결말의 완성도가 떨어져 아쉬움이 남았다.
 <덕팔이 동생 덕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손녀와 극구 반대하는 할머니의 대치로 이
야기의 문을 열었다. 덕팔이 할머니는 5·18 때 계엄군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반
려견 덕구를 지켜주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한이 되어 마음이 닫혀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손녀딸과의 갈등은 5·18의 상처가 후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작품
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자칫 둘로 갈라지는 양상이 보여, 단편보다는 장편으로 풀어야 
더 적합한 이야기였다.
 최종 당선작으로 뽑은 <24시 목욕탕의 비밀>은 24시 목욕탕 영업을 고집하는 할머니와 
아빠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이를 바라보는 화자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목욕탕을 보면
서 왜 할머니가 극구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는지 알게 된다. 콜라를 마시다가 5·18 현장 
속으로 가게 된 화자는 5·18 당시 도청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소녀시절 할머니를 만
나 그 비밀을 알게 된다. 몇 가지 결점도 보이지만 탄탄한 구성과 문학적 장치가 돋보인
다는 점에서 당선작으로 뽑는데 이견이 없었다. 앞으로도 좋은 동화를 쓸 수 있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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